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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 패널 시공,  그 회사 선택 요령!

특집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고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핵심에 태

양광 에너지가 있다.

전기자동차와 함께 솔라 패널 설치는 핫이슈를 넘

어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고 문제는 비용이다.

솔라 패널 몇 장을 설치하면 얼마가 들고 매달 얼마

가 절약되는데? 이게 솔라 패널 설치를 고려하는 고

객이 갖는 관심의 골자이다. 

Cash purchase 외의 솔라 패널 구매 방식 몇 가지

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Pre-paid PPA는 cash purchase와 유사하며 25년

간 전기 생산량을 보증하고 5% 이상 차이가 나면 

cash로 보상해 준다.

Lease는 매월 정액제로 일정 비용을 청구하는 방

식이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지붕을 빌려

주고 전력을 생산하는 만큼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

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위의 순서대로 절약이 많이 

된다)

여기에 중요한 변수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다. 

고객이 일정액 이상 세금을 내는 경우, 연방정부에

서 주는 2020년 26%의 Tax Credit이 있다. 내년에는 

22%로 내려간다. PPA나 Lease의 경우는 이 혜택을 

고객이 받지 못하고 솔라 회사에서 가져가므로 현재 

세금을 많이 내는 고객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래서, 세금 혜택을 받는 고객은 Cash로 솔라 패

널을 설치할 경우, 1Kwh당 6센트-8센트의 전력 생

산이 가능한데 현재 고객이 내고 있는 전기 요금은 

최소 20센트 이상이다. LADWP 지역에는 Tier 1, 2, 

3으로 나누어지는 누진세가 적용되고 Edison 지역

은 누진세 이외에 Time of Usage가 적용되어 peak 

time인 오후 4시-9시 사이에는 더 높은 rate이 적

용된다. 

현재 월 200불의 전기료를 내는 경우 솔라 설치 

후 30년 동안의 절약 금액은 평균 10만 불에 달한

다. Cash 2만 불 투자해서 투자금 회수 기간이 8년

이라면 Why not?   

세금을 많이 안 내는 고객은 PPA나 Lease 방식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PPA의 단점은 계절적 요인으

로 전력 생산을 못 할 때 비싼 전기를 사서 써야 한다

(일명 전기세 폭탄)는 것이다. 반면, Pre-paid PPA나 

purchase의 경우에는 남는 전기를 credit으로 쌓아

두었다가 전력 생산이 적을 때 가져다 쓸 수 있기 때

문에 낭비 요소가 없다(Net Metering System).

 솔라를 구입하면 property tax가 올라간다? 그것

보다는 Tax Credit 26% 받는 게 훨씬 이익이다. 연간 

5,000Kwh로 설계했는데 4,000Kwh밖에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대

부분의 솔라 회사는 이 점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생산량을 잡고 설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 요즘은 솔라 패

널이나 기타 장치에 고장이 나는 일이 드물다. 따라

서 A/S 문제로 인한 손해가 거의 없다. 최신 솔라 패

널은 optimized module을 쓰기 때문에 부분적인 고

장이나 파손에도 다른 솔라 셀은 영향을 받지 않는

다. Elione Energy에서 쓰는 한화 Q-Cell 6세대 패

널은 Sunpower brand(Amgreen Solar의 주력) 제품

과 같이 제품과 전력 생산에 똑같이 25년 워런티를 

준다. 중국산은 보통 10-12년이다. 이 워런티는 솔

라 패널을 선택하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가정용의 경우 30년 사용 기준으로, 평균 전력 

생산 비용을 따져보면, PPA는 Kwh당 15-17센트, 

Lease는 Kwh당 10-14센트, Cash Purchase는 Kwh

당 6-8센트, Pre-paid PPA는 Kwh당 5.5-6센트, 

론을 일으키면 Kwh당 10-13센트, Lease나 PPA는 

매년 약정 금액이 2.9%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Energy Saving Loan은 다양하다. Mortgage loan 

같이 금융 비용과 이자가 발생해서 결국 장기적으

로는 Cash purchase보다 2배 정도에 이르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솔라 구매 시 자주 이용되는 loan은 크게 Property 

tax 낼 때 함께 얹혀지는 PACE loan과 개인 credit

으로 장기간 쓸 수 있는 un-secured loan으로 나누

어진다. 

한인 솔라 회사 중에 자체 시공팀을 운영하는 회

사는 많지 않다. 자체 시공팀을 운영하는 회사의 하

나는 Elione Energy(657-255-4409 Buena Park)이

다. South West Sun Solar는 베트남계 오너십이고 

PPA를 주로 하고 있다. Pre-paid PPA는 Solar USA

가 새로 선보인 상품으로 Sunrun과 제휴하고 있다.

요즘의 어려운 시기에도 자체 시공팀을 유지하는 

Elione Energy 임 대표의 A/S 우선 정책에 주목한다.


